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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3. 명품의 미래 
10. 상품3.0시대로 진입하라

Lesson1. 상품의 역사
제품과 상품은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요? 제품(製品)은 ‘만든 물건’이고, 상품(商品)은 ‘파는 물건’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산업혁명 이후 산업시대로 이행하면서 ‘제조(make)’의 수준에서 ‘생산(produce)’의 수준으로 달라집니다. 그리고 제품은 교환(exchange)의 수준이라면 상품은 유통(distribution)의 수준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제품이 기계화, 유통화, 서비스화 되면서 상품으로 진화합니다.
제품 - 상품 -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? ‘명품’입니다. 이제는 단순히 상품을 잘 만들어 잘 팔면 성공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. 대신 경험(experience), 솔루션(solution), 플랫폼(platform) 등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. 

Lesson2. 상품 진화의 세 가지 축
상품 진화의 세 가지 방향축은 디지털화(digitalization), 소셜화(socialization), 게임화(gamification)입니다. 기존 상품에 디지털의 옷을 입히고, 그 옷에 날개를 달고, 게임엔진을 장착하는 방향으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야 상품이 명품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.

Lesson3. 나이키와 NBC의 실험
나이키는 애플과 손을 잡고 ‘나이키 플러스(Nike Plus)’ 출시하였습니다. 신발이라는 물리적 상품에 디지털화, 소셜화, 게임화의 요소를 집어넣어 나이키 플러스라는 명품으로 진화한 것입니다.. 
[bookmark: _GoBack]NBC는 기존 드라마 상품에 디지털화, 소셜화, 게임화 요소를 가미하면서 TV 스크린을 깨고 나오는 TV 360이라는 실험을 하였습니다.
기존 상품에 디지털의 옷을 입히고, 그 옷에 날개를 달고, 게임엔진을 장착하는 방향으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야 합니다. 그래야 상품이 명품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. 상품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깨뜨리고 진화하는 상품만이 미래에 살아남을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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